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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5. 9. 1.(월) 배포 시 배포 2025. 9. 1.(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 3년간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정합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8월 31일(일) 중앙일보 등은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 지원이라니”…온라인 

시끌시끌, 무슨 일｣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식당 음식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정부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그간 먹거리 지원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직장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6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먹거리 지원 사업은 과거

부터 시행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못해 기업으로부터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직장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 비용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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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지역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비용의 

일부를 할인 제공하여 직장인의 건강한 식생활 돌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

지역과 산업단지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3년간(‘26~’28)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의 정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여 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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